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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캄보디아�합동수사TF’�설치�촉구
-� 더불어민주당�재외국민안전대책단�캄보디아�상원과�긴급�회동� -

❍ 캄보디아에 급파된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하 대책단)이 캄보디아 상

원과 긴급회동을 갖고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TF’ 설치를 촉구했다. 

❍ 민주당 대책단(단장 김병주 최고위원)은 현지 시간 10월 17일(금) 오전, 캄보디아 

상원 의회를 찾아 니엉 팟 상원 부의장(내무·국방·인사·국경업무위원장) 등 상

원 관계자 6명과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 캄보디아 측은 우선 한국인 사망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대책단은 조만간 

이뤄질 한국인 송환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가해자든 피해자든 한국인

은 국내로 송환 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지 스캠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 및 정찰을 캄보디아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캄보디아 측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 특히, 김병주 단장은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TF’ 설치를 제안하며 양국 수사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캄보디아 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대책단은 이어 범죄 조직 소탕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TF 

소속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

다. 캄보디아 측 역시 긍정적으로 답했다. 

❍ 이와 함께 김병주 단장은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 경찰의 사

이버 범죄 교육 지원을 제안했으며, 캄보디아 측은 감사의 뜻과 함께 정부 차원의 

검토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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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상원 측은 온라인 스캠이 여러 나라가 연루된 복합적인 문제임을 인지하

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해결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 민주당 대책단은 이에 대해 "한국인이 연루된 스캠 단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수

색·정찰을 통해 스캠 단지가 자리 잡을 수 없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원 측은 

훈 마네트 총리 역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하며, 이번 문제로 훼손된 캄보

디아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앞으

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한편 민주당 대책단은 현지 시간 10월 17일(금) 오후 현지 재외동포 2차 간담회를 

진행한 뒤 범죄단지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2025년 10월 17일(금)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 : 김병주(최고위원) 

부단장 : 황명선(최고위원), 임호선(수석사무부총장), 홍기원(외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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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캄보디아 상원과 긴급 회동

     ▲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앞줄 왼쪽 단장 : 김병주 최고위원)
        캄보디아(앞줄 오른쪽 니엉 팟 상원 부의장-내무·국방·인사·국경업무위원장)


